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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lt damage resistance of waterproofing membrane was evaluated on the cracked mortar substrate. The 

types of specimens are urethane, acrylic waterproofing membrane, and no coating mortar substrate. After these 

specimens were cured by water curing for 4 weeks, they were cured by atmospheric curing at 20±2Co for 8 

weeks. The salt water immersion test was carried out by following KS F 2737, and the penetration depth of 

chloride ion into substrate was measured in 1, 4, 8, and 13 weeks. As a result, in the case of non coating 

specimen, the chloride ion penetrated within one week. In the coated specimens, a regardless of the membrane 

type, the chloride ion did not penetrate during 13 weeks-tests on condition that the cracked width of substrate 

is less than 0.3mm. Also, the penetration speeds of the coated specimens were lower than that of non coating 

specimen. Therefore, our results reached a conclusion that waterproofing membrane has high salt damage 

resistance.

건축물에서는 건축마감재로 인해 염분의 침투가 억제되어 염해 저항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외피에 사용되

는 한 종류인 도막 방수재를 사용하여 바탕 모르타르의 균열에 대한 방수재의 염해저항성 평가 실험을 하였다.

본 실험에 대한 계획 및 측정 항목을 표 1에 나타냈다. 굵은 골재의 내부 염분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표 2의 모르타르 배합으로 실험하

였다. 본 실험에서는 균열의 유무에 따른 도막방수재의 염해 저항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균열 없음, 균열 0.3, 0.5, 1mm의 크기로 하여 

실험했다. 도막 방수재는 우레탄계 및 아크릴계 두 종류를 사용하였고, 두께는 2mm로 도포하였으며, 도막 방수재의 기본물성은 표 3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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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는 제작 후 4주 수중양생, 8주 항온항습 조건(온도 20±2℃, 상대습도 60±5％)에서 양생을 하였다. 양생이 끝난 후 NaCl 5% 

수용액에 침지하여 소금물 침지 시험을 실시했다. 이 후 소금물 침지 재령 1, 4, 8, 13주에 KS F 2737 "지시약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화

물 침투 깊이 측정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AgNO3수용액을 이용해 표면부터 정색 반응 한 부분까지의 깊이를 측정하였다. 

염화물 이온 침투 깊이 측정한 결과를 표 4 및 그림 1에 나타냈다.  시험체의 경우, 재령 1주가 지난 시점에서부터 균열에 관계없이 

염화물 이온이 침투하였고, 13주에는 균열이 없는 시험체의 경우 침투 깊이가 22.2mm가 되었다. 무도포 시험체에서 균열이 있는 경우는 

침투 깊이가 균열이 없는 시험체에 비하여 3~5배이상 크게 나타났다. 우레탄계를 도포한 균열부 1mm시험체는 재령 13주에 1.2mm가 

나타났고, 아크릴계를 도포한 균열부 1mm시험체는 재령 13주에 5.8mm를 나타냈다. 

 표 5에 염화물 이온 침투 깊이와 침투 속도의 관계를 나타냈다.  우레탄계를 도포한 시험체는 0~0.5mm, 아크릴계를 도포 한 시험체

는 0~0.3mm에서 시험 재령 13까지 염화물 이온 침투를 억제하여 식에 나타내지 못하였다. 무도포 시험체의 경우, 초기 침투 속도를 

표시하는 A값과 재령경과에 따른 침투 속도를 나타내는 B값 모두 균열의 폭이 증가 할수록 비례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우레탄계 및 아크릴계 도막 방수재를 도포 함 으로써 A값과 B값 모두 95%이상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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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침지 실험 및 염화물 이온 침투 깊이 측정 결과, 도막 방수재의 도포를 통해 염화물이온 초기 침투를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었

다. 균열부 0.3mm이하의 균열폭에 대해서는 우레탄계 및 아크릴계 도막 방수재는 완전한 염화물 이온 침투 억제 성능이 있었으며, 

0.5mm이상의 균열폭에 대해서는 재령 8주 이후부터 침투가 발생했으나, 침투 속도를 고려 해 보았을 경우 염화물 이온의 침투억제 성능

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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